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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4·19정신은 국가 정통성 떠받치는 기

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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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회, 4·19혁명 기념식

고 서명숙 이사장에 문화상

지난 14일 열린 4·19민주혁명 제66주년 기념 및 4월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에서 정용상(가운데)
4월회 회장이 4·19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4월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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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4·19 혁명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대서사이며, 그 정신은 대한민국

국가 정통성의 핵심 축입니다.”

정용상(사진 가운데) 사단법인 4월회 회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

4·19민주혁명 제66주년 기념 및 4월회 창립 제35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. 정

회장은 “4·19 정신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

나아가는 나침반”이라고 강조했다. 권세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

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축사를 했다.

이날 제27회 4·19문화상 시상식 및 제17회 4·19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. 4·19

문화상은 4·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,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족문화 창달에

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. 올해는 지난 7일 별세한 고 서명숙 사단법

인 제주올레 이사장이 수상했다. 서 이사장은 제주올레 길을 만들어 트레킹 문화 확산

과 공동체 회복, 국민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. 4월회 제공



4·19장학생으로는 권성대 환일고 학생 등 10명이 선발됐다. 4·19장학재단은 4·19

혁명에 참여한 학교의 후배 학생, 4·19 관련 단체 회원 유자녀, 탈북민 및 다문화 가정

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.

한편 4월회는 1970년 무명회로 출발해 비공개로 활동하다 1991년 사단법인으로 창

립됐다. 4·19혁명 당시 학생운동 주역과 그 후대들이 활동하는 단체로, 4·19 혁명 정

신의 현창·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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